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할아버지 할머니가 세례를 받던 날, 하느님께 예수님께 성모님

께 감사 기도를 올렸던 그날이 아직도 앞에 보이는 것처럼 생생

합니다.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는 교회를 다니셨습니다. 그래서 

어릴 때 할머니 댁에 가면 항상 엄마는 식사할 때 기도를 할머

니 몰래 했었어요. 오빠와 저도 마찬가지로 성호를 긋고 기도를 

후다닥하고 밥을 먹었어요. 그때는 얼마나 예수님께 죄송했는지 

몰라요. 할머니가 종교가 달라서 식사 전후 기도할 때마다 엄청 

눈동자를 요리조리 돌리면서 빠른 속도로 기도를 끝냈습니다. 할

머니 댁에서 5분 정도 걸어가면 성당이 있어요. 오빠와 나는 속

닥속닥 계획을 세웠어요. 할아버지와 할머니께 산책하러 가자고 

하고 성당에 모시고 갔어요. 그리고 오빠와 함께 성모님께 할아

버지와 할머니를 위해서 기도드렸습니다. 그리고 오빠와 함께 성

모님에 대해서 할아버지와 할머니께 교리 시간에 배운 걸 설명해 

드렸어요.

오빠와 제가 엄마한테서 태어난 것처럼 예수님도 성모님에게

서 태어나셨다고 말씀드리고, 저는 그때 어려서 여기까지밖에 얘

기를 못했는데 오빠는 복사를 하고 있어서 엄청 설명을 잘했어

요. “성모님은 예수님의 어머니시고, 원죄 없이 잉태되신 분이시

고, 하늘에 승천하신 분이시며 성모님께 기도를 하면 예수님께 

얘길 하셔서 엄마같이 다 들어 주신대요.” 이렇게 말하는 오빠의 

모습이 참 멋져 보였습니다. 그리고 오빠와 함께 할머니 댁에 오

면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손을 잡고 성당에 미사를 함께 갈 수 

있기를 성모님께 기도드렸어요. 그날 성모님이 저한테 웃으며 머

리를 쓰다들어 주시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는데, 너무 신기하게

도 할아버지 할머니가 성당에 다니시기로 결정을 하셨어요. 그때 

오빠와 저는 괜히 뿌듯하고 가슴이 콩닥콩닥 행복했습니다.

그 뒤로 할머니 댁에 가면 뿌듯하고 가슴이 콩닥콩닥 행복했

습니다. 그리고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기도문을 읽을 때마다 오빠

와 저도 함께 기도문을 따라 읽고 과일도 먹고 과자도 먹고 너

무 즐거웠습니다. 드디어 세례를 받으셨습니다. 할아버지 세레명

은 바오로, 할머니 세례명은 안나에요. 한복도 곱게 차려입으신 

할머니의 모습이 엄청 예뻐 보였어요. 마치 제가 첫영성체 때 흰

색 원피스를 입은 것처럼 예뻤어요. 할아버지 할머니는 그렇게 

오빠와 저에게 깜짝 선물을 주셨어요. 그 후로는 할머니 댁에 가

면 할아버지와 할머니, 아빠, 엄마, 오빠, 나 이렇게 성당에 오순

도순 미사를 드리러 갈 수가 있었어요. 걸어가면서 늘 설레고 행

복했던 것 같아요. 저도 그 후에 첫영성체를 했어요.
오빠가 신부님 옆에서 하얀 복사복을 입고 복사를 서는 모습

을 볼 때마다 얼마나 행복할지 엄청 부러웠어요. 그래서 복사가 

하고 싶었어요. 하지만 엄마가 전례 봉사를 하고 있고 오빠가 복

사를 하고 있어서 엄마 아빠가 성가대에 들어가라고 해서 엄청 

슬펐어요. 짜증도 나고 화도 났지만, 엄마가 주일 미사를 몇 번

을 가는 것을 보고 ‘엄마도 많이 힘들겠구나!’ 하고 포기를 했어

요.

그런데 엄마가 슬퍼하는 제 모습을 보고, “복사가 하고 싶으면 

복사를 해도 돼.” 하고 얘기해 주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. 엄

마가 더 많이 힘들 걸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지만, “엄마 괜찮

아?”라고 물었더니 은총을 하나 더 받아서 행복하다고 말하는 엄

마의 얼굴이 진짜 행복해 보여서 안심하고 복사를 하게 되었습니

다. 그래서 오빠와 저는 남매 복사를 하고 있어요. 오빠와 제가 

함께 복사를 할 때면 아빠와 엄마의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져요. 

엄마가 우리 복사 사진을 찍어서 할아버지와 할머니한테 보내면 

두 분은 저희가 천사처럼 예쁘다고 엄청 칭찬을 해 주십니다. 그

럴 때면 오빠와 저는 으쓱으쓱해지고 또 더 열심히 봉사를 할 

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. 

이런 행복한 시간들이 코로나19가 시작되고 모든 것이 멈추게 

되면서 이제 할머니 댁을 가도 미사를 함께 갈 수는 없어요. 그

래서 예전에 함께 미사를 다녔던 그때가 너무 그립습니다. 며칠 

전에 엄마와 새벽 복사를 하러 성당에 갔는데 할머니들이 성모 

동산에서 촛불을 켜고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고 할머니 생각이 났

어요. 모두 우리 할머니 같아서 복사 서면서 오늘 성모 동산에서 

촛불을 켜고 기도하는 할머니들의 소원이 꼭 이뤄지게 해 달라고 

함께 기도드렸어요.

근데 차 안에서 엄마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엄마도 똑같이 기

도를 했다고 해서 너무 신기했습니다.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오빠

와 저한테 ‘성당 알림이 손자’라고 하세요. 저희 때문에 성당에 

다니게 되시고 성모님을 엄청 사랑하게 되셨다고요.

예전에 교회에 다닐 때는 성모님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계

셨데요. 아직도 성당과 교회가 하느님을 똑같이 믿는데 성모님을 

믿지 않는 교회가 이해가 되지 않지만, 우리에게 엄마가 있듯이 

예수님의 어머니이신 성모님도 믿어야 하는 게 맞는 거 같아요.

어서 빨리 코로나가 끝나서 예전같이 할머니의 손을 잡고 다 

같이 성당에 미사를 드리러 가고 싶은 마음이 엄청 크지만, 복사

를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고 소중해요. 

할아버지 할머니가 오랫동안 건강하셔서 앞으로 오빠와 제가 

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성장해 가는 모습을 보시길 기도드립니

다.

그리고 저희 꿈을 이뤄 주셔서 가톨릭평화방송 아나운서가 되

면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초대해서 우리의 어릴 적 얘기를 들려 

주셨으면 좋겠어요. 

함께 미사를 가고 함께 기도를 드리고 함께 얘기를 할 수 있

다는 것만으로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 일인지 많은 아이들에게 

알려 주고 싶어요.

앞으로도 우리 가족 모두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발자국을 따라 

걸어갈 수 있기를 힘차게 기도하며 파이팅을 외칩니다. 중간중간

에 힘든 과정이 있겠지만 다시 그 발자국을 잊지 않고 따라가길 

오빠와 제가 열심히 노력할게요.

할아버지 할머니, 건강하시기를 바라고, 너무너무 사랑합니다.

깜짝 선물을 주신 할아버지 할머니가 저는 세상에서 제일 멋

지세요.


